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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 탄소상쇄숲, 최대 6,500톤의 탄소 흡수를 기대

- 5~6년차 포플러나무, 2,700그루에서 약 220톤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 -

□ ‘한강 탄소상쇄숲’조성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시 등 5개 기관

과 서울 시민이 참여하여, 산림이 조성되지 않은 한강 수변지역에 나무

를 심어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.

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박현)은 2017년과 2018년에 서울 강서한강

공원에 포플러나무 2,700여 그루를 조성하였고, 이 숲은 지금까지 약 

220톤의 탄소를 흡수하였다고 밝혔다.

 ○ 포플러는 다른 수종에 비해 생장속도가 빨라 이산화탄소를 흡수·저장

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

흡수원 및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위한 바이오매스 생산림으로 조성되

고 있다. 특히, ‘한강 탄소상쇄숲’에 심은 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

에서 개발한 생장이 우수한 포플러나무 품종이다.

 ○ 한강 탄소상쇄숲 내 포플러나무의 생장을 조사한 결과, 2017년에 조성

한 곳(2.3ha, 1,500본)의 평균 나무 높이는 14.3m, 평균 직경은 약 

18cm였으며, 2018년에 조성한 곳(2ha, 1,200본)의 평균 나무 높이는 

12.7m, 평균 직경은 17.6cm로 나타났다.

 ○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산림분야 국가 고유계수를 이용하고 

위의 생장 조사를 고려하여 탄소흡수량을 산정한 결과, 한 그루 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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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80kg의 탄소를 저장한 것으로 측정되었다.

□ 한강 탄소상쇄숲에 식재된 포플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오랜 시간 동

안 육성한 미루나무와 이태리포플러이며, 생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

병충해에 강한 특성이 있는 나무들이다.

  ○ 한강 탄소상쇄숲은 현재까지 총 5.7ha가 조성되었으며, 식재된 나무

가 성년이 되는 20년 후에는 최대 6천5백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

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“한강 탄소상쇄 숲 조성 

사례가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써의 

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”라며 “향후 지속

적인 연구를 통해 생장이 우수하고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종과 품종 개발

에 더욱 힘쓰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첨부 1. 현장 포플러나무 생육 사진

2. 생장조사 및 탄소흡수량 산정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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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1 한강 탄소상쇄숲 포플러나무 생육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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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2 생장조사 결과 및 탄소흡수량 산정

□ 생장조사 결과

그림. 한강 탄소상쇄숲 포플러나무 생장 특성(좌: 수고, 우: 흉고직경)

□ 탄소흡수량 산정 방식

 ○ 산림부문 국가고유계수 :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하여 온실가스종합정

보센터에 등록하였으며, 산림의 탄소상쇄사업 등에서 탄소저장량 및 

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할 때 활용

   - 이태리포플러 고유계수 : 기타활엽수 적용

     · 바이오매스확장계수 : 1.51, 목재기본밀도 : 0.68, 뿌리함량비 : 0.36

 ○ 산정식

   - 탄소량(tC)=재적(㎥)×바이오매스확장계수×목재기본밀도×(1+뿌리함량비)×탄소

전환계수(활엽수 0.48)

 ○ 재적 산출 :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｢임목재적·바이오매스 및 

임분수확표｣(2012년)의 이태리포플러 입목수간재적표를 기준으로 산출


